
[아트센터 나비]성기현 교수의 들뢰즈 철학+미학 입문 강의

강사 인터뷰

성기현 교수 (한림대학교 철학 및 글로컬융합인문학 전공 교수)

1.들뢰즈 철학은 과학,예술,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그의 철학에서
예술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대로,들뢰즈는 특히 예술에 큰 중요성을 부여한 철학자입니다.그가 쓴 저서들의 1/3
이상이 예술이나 문화와 관련된 제목을 갖고 있을 정도니까요.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한편으로,예술은 철학이 나아가야 할 사유의 방향(차이,생성,소수성 등)을 제시하는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다른 한편으로,예술은 감각을 자기 안에 보존하고 감상자를 통해
부활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데,이러한 능력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철학적 탐구의
대상이 됩니다.

2.많은 철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예술(작품)을 사례로 활용하는 반면
들뢰즈는 예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새로운 철학적 개념을 창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이러한 사유의 방식은 어떠한 점에서 의미가 있을까요?

들뢰즈는 자신이 마주했던 작가들과 작품들이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말합니다.그가 예술과
관련해서 만든 개념들은 이런 변화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들뢰즈는 때로는 새로운
개념을 창조하는 방식으로,때로는 기존의 개념을 변형시키는 방식으로 특정한 예술적 사태에
접근합니다.자신의 철학에 예술적 사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예술적 사태에 맞추어 자신의
철학을 변형시키는 것이죠.이러한 태도는 들뢰즈 철학의 유연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흔히
기존의 지식이나 개념을 고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둔감한 사유 습관을 재고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감각의 논리>는 들뢰즈의 예술론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저서인데요,여러 예술가
중에서도 왜 프란시스 베이컨을 선택했는지 궁금합니다.

들뢰즈는 자기 사상의 후반기,이른바 ‘미학적 시기’에 영화와 회화 등 이미지를 다루는 예술에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특히 베이컨과 관련해서 들뢰즈가 주목했던 것은 형태와 힘의
대립입니다.형태를 그리기 vs.힘을 그리기.들뢰즈에 따르면,회화에서 중요한 것은 형태가
아니라 힘입니다.그가 보기에,형태란 힘에 의한 변형을 일시적으로 혹은 인위적으로 정지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이런 의미에서,그는 베이컨이 힘을,힘에 의한 형태의 변형을 그리는 데
성공한 화가였다고 생각합니다.

4. <철학이란 무엇인가>에서 예술,과학,철학이 창조해내는 것은 각각 무엇이며,서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게 될까요?

들뢰즈에 따르면 우리는 사유할 때 철학,예술,과학의 세 형식을 취하는데,그것들이 겨냥하는
공통의 사유 대상은 카오스입니다.여기서 카오스는 아무런 규정도 없는 무질서의 상태가
아니라,수많은 질서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는 무한한 가변성을 뜻합니다.철학,예술,과학은
이 카오스로부터 우리를 구제할 일시적이고 국지적인 질서들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갖습니다.그러나 철학은 개념으로,예술은 감각으로,과학은 함수로 그런 질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그것들은 서로 이질적이기도 합니다.이질적인 것들 간의 만남,그 만남이 가하는 충격,
들뢰즈는 거기서 새로운 개념,새로운 감각,새로운 함수가 생겨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5.들뢰즈의 철학적 개념이나 책의 내용 중에서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내용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학이란 무엇인가?>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위대한 소설가는 무엇보다도 알려지지
않았거나 잘못 알려진 정서를 고안하고,그 정서를 자기 인물의 되기로 발현시키는 예술가다.”
저는 이 문장을 철학자에게 적용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말하자면,위대한 철학자는 우리가
느꼈지만 전달할 수는 없었던 사태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고,생각은 했지만 설명할 수는
없었던 사태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철학적 개념의 유효성이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들뢰즈의 철학이 여러분에게 그런 개념을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